
 

 

예수시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

운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속되고 흠 있

는 것으로 여겨, 성전예물로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성전상인들과 결탁한 사제

들은 깨끗한 돈으로 환전하고, 흠 없는 짐승들을 독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돈은 때때로 거룩한 천사의 얼굴을 지니지만 욕심으로 눈먼 인간에

게는 무서운 악마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입니다. 돈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곧 행복

을 가져다주리라 믿기에 돈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돈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수

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느님 대신 

돈의 힘을 믿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유혹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섬기는 경지’에 가면 그는 ‘우상숭

배자’가 되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김없이 

거두어가는 탐욕을 부리거나, 철저한 이해타산으로 모든 가치를 돈으로 가늠하거나, 받는데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지극히 인색한 태도는 모두가 다 돈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을 벌어서 좋은데 쓰자’라는 신흥종교도 있지만 미래의 선교를 위해, 지금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꿈꾸는 미래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기로 작정하여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경계해

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자선과 극기로써 교회 공동체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

을 정화하며, 열심히 일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연대함으로써 돈은 필요한 만큼 은혜로이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시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청정한 마음자리가 곧 우리의 성전이 될 수만 있다면 이 꿈은 놀라운 현실로 나타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마음에 탐욕의 담장을 헐어내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 하소서, 그리

하여 저희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이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영혼의 성전’이 되게 하소

서! (인천 조 광호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이 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3/11-3/17 까지 Iowa 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출장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과 하시는 일이 잘 마무리후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과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두 자매님들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 성가 연습방 소개 
 

아래에 가시면 언제든지 파트별로 연습을 할 수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주       제; “마음의 성전   ”  “사순 제 3 주일”  2009 년 3 월 15 일 

복음 묵상;  [요한 2,13-25] [출애 20,1-17] [1 고린 1,22-25] 



 
 

    

 

                    ♡사순절에 느끼는 회개의 참 뜻.♡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것이며, 우리가 지은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적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에는 교부들이 

" 영혼의 고뇌 " , "마음의 회한 " 이라고 했던 

구원에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요한 2,13-25] 

유다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와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때에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 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 육 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 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 


